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국가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➊인공지능(AI) 기반 질문·답변 서비스 (‘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 운영, ➋
재정 용어 사전 확대 개편, ➌신규 이러닝 콘텐츠를 12.2(화)부터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숏폼 등 최신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첫째, ‘열린재정, 열린질문’은 한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난 국산 인공지능

(AI) 모델을 사용하여, 방대한 재정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생성·활용 가능하다. 열린재정에 있는 각종 재정보고서를 근거로 예·결산, 

성과관리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재정에 특화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며, 답변의 출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 외부 인터넷 기반 정보 수집기능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직접 인공지능(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재정정보원은 12.2(화)~12.10(수) 동안 대국민 이벤트를 

개최한다.   

‣(‘열린재정, 열린질문’) 「내가 바로 검색왕」 ☞ 참고1 

 -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

  둘째, 국민들이 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용어사전’을 전면 확대 

개편하여 운영한다. 정책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국민에게 생소한 주요 

재정 관련 용어 300여개를 선별하여 개념과 용례를 예시와 함께 쉽게 풀이하였다.

  셋째, 재정이 어렵다는 인식을 깨고 이해와 흥미를 높이도록 숏폼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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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 열린재정 홈페이지(재정정보 공개 플랫폼)에서 ➊인공지능(AI), ➋재정용어사전, 
➌이러닝 콘텐츠 등 3종 서비스를 새롭게 공개한다

http://www.openfiscaldata.go.kr


이러닝 콘텐츠를 새롭게 공개한다. 딱딱한 이론 설명 대신 사례와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몰입도를 높였으며, 복잡한 개념은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했다. 

또한 자기 주도 학습을 유도하고 재미 요소를 부여하기 위해 OX 퀴즈, 

학습지 등 참여형 요소도 도입하였다. 콘텐츠는 e재정배움 및 열린재정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유튜브 공식 채널 등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
 

‣(콘텐츠 구성) 숏폼(1분내외) 10편, 롱폼(20분) 1편 ☞ 참고2

 ①“국가재정도 통장분리가 필요하다?(회계, 기금 개념 설명)” 등 숏폼 10편(1분내외)   

 ②“예산은 어디에 쓰일까? 실제흐름 20분 정리” 롱폼 1편(20분)

   ※ e재정배움(finedu.moef.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게 재정정보를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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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열린재정 AI 서비스 시범운영 대국민 이벤트 



참고 2참고 2  이러닝 콘텐츠 (숏폼 10편, 롱폼 1편)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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